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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기자회견 

민사소송 및 박순관 엄정처벌 촉구 서명 운동 돌입 발표 

1. 개요 

○ 제목 :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기자회견  

○ 일시 : 2025년 6월 23일(월) 오후1시 

○ 장소 : 수원지방법원

○ 주최 :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/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

○ 오후 2시 열리는 박순관, 박중언 재판 종료 후 입장 발표 예정

2. 취지 
○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자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

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. 1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은 14.6%로 더 증가했고, 제

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도 더 증가했습니다. 정부의 맹탕 대책조차 집행되지 않고, 죽음은 

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. 

○ 무엇보다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은 보석 허가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고, ‘원인 모를 화

재였고, 나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다’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참사로 사망한 망자에게 

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피해 유족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. 

○ 끔찍한 작년 6월24일부터 피해자 유족들은 폭염과 폭우 속에 싸웠고, 폭설로 무너진 에스코넥 

농성장을 지키며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. 그리고, 지금도 여전히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

○ 기자회견에서는 처벌불원을 거부하며 진행되고 있는 집단 민사소송과 ‘박순관 강력 처벌 서

명운동 돌입 등 가족협의회와 대책위의 투쟁을 발표합니다. 

○ 본국으로 돌아갔던 유족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.1년 전 화재 폭발로 흩어진 시신을 수습했던 

유가족들이 ‘참사는 끝나지 않았다. 우리들의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’라고 다시 외치고 있는 

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. 

3. 순서 

○ 여는 발언 :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공동대표 송성영

○ 정부, 아리셀. 에스코넥 규탄 :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

○ 유가족 발언 : 최 현주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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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아리셀 민사소송 돌입 의미 :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 익찬 변호사 

○ 박순관 강력 처벌 서명 운동 돌입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

○ 재판 종료 후 입장 발표

- 사회: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김태윤 

- 법률지원단, 피해유가족 입장 발표 

4. 아리셀 참사 1주기 사업 

○ 아리셀 참사 1주기 토론회 

- 2025년 6월19일(목) 국회의원회관 

○ 아리셀 참사 1주기 추모대회 <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> 

- 2025년 6월21일(토) 오후 4시 서울역 

○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현장 추모제 

- 일시 : 6월 24일(화) 오전 11시

-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참사 현장 

- 주최 :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,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

- 주관 : 조계종 사회 노동위원회 


